
제약, 약가인하 정책 “직격탄”
68사, 2012년 영업이익 16% 감소 … 2010년부터 악화추세

2012년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단행에 따라 제약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의 <2012년 국내 제약기업 경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상장 제약기업 68사의 영업이

익이 총 9312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15.7% 감소했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1.8%포인트 하락해 8.2%로 떨어졌

다.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8년 11.7%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

건산업진흥원은 분석했다.

당기순이익도 19.0% 감소하고 순이익률이 5.7%로 둔화되는 등 수익성 지표가 두루 악화됐다.

매출액은 2012년 11조4000억원으로 2.9% 늘어났지만 2008-2009년 연평균 14%대 성장에 비하면 5분의1 수

준으로 위축됐다.

특히, 슈넬생명과학을 비롯한 12개 제약기업은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수익성 악화는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3814개 가운데 6506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14% 인하했다.

수익성 악화와 함께 연구개발비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상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8013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4.4% 줄어들었으며, 매출액 대비 비중은

7.0%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 비중은 34.9%로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아직까지도 33%를 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10년 이후 제약기업들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신약개발과 수출 확대 등으

로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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